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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과 씨알과돌

2. ‘기적’을 일으키는 민중

왜 그런데 민중은 우 매 하다고 하 나 ? 그 것 은  무력하고 무분별하고 

무사상하게 보이기 때문이다. 그들은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왜냐고 

물으면 제대로 대답을 못 한 다 . 그래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듯이 

보인다.

그러나 다시 보면 민심만큼 재빨리 분명한 방향에서 통일되는 것 

도  없다. 저들은 알알이 흘어진 모 래 알  같으나 뜻밖에도 서 로  깊이 

연결돼 있다. 가령 민요 같은 것이 순식간에 전국에 퍼지는 예가 그 

렇다. 옛날에 아직 매스컴이란 것이 없을 때 나랏일에 어떤 못마땅한 

구석이 있다든지 어떤 불길한 암운이 비밀리에 진행될 때에도 암시 

적 이야기가 담긴 몇 곡조의 간단한 민 요 가  삽시간에 전국에 퍼져서 

길거리의 어린애들까지 일제히 불렀다. 그런데 그  민요를 누 가 ，어디 

서 퍼뜨렸는지는 아무도 모른다. 그  옛날 신문도 라디오도，그렇다고 

국민운동본부 같은 것도 없는 시대에 그  노 래 가  무엇으로 어떻게 이 

처럼 재빠르게 퍼져갔으며, 지도자로 자처하던 사람들이 모 두  침묵 

하고 그 중  누구도 갈 방향을 제시하지 않았는데도 민중이 그  고난의 

시점 속에서 그 가락만으로 어떻게 한뜻이 될 수  있었나?

저들은 어떤 지적 도구나 또 는  어떤 체계적 이념에 의해 움직이는 

것이 아니다. 저들은 마치 특수한 영감을 지닌 듯 이 ，이 역사의 자취 

를  재빨리 포착하는 안테나처럼 예민하다. 그렇다면 이 예민함은 어 

디서 올 까 ?

어떻게 보면 저들의 무 사 상 ，저들의 무전제가 바로 저들을 예민하 

게 하는 것인지도 모 르겠다. 사상이 인위적인 것이라면 저들은 사상 

화 이전의 리얼리티를 순수하게 반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. 그런 

뜻에서 민심은 바 로  천심 이 라고 할 수  있는지도 모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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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몽시대에는 ‘아는 것이 힘 ，배워야 산 다 ’는  말을 되 풀 이 했 다 .그  

러나 그 것 은  삶의 일면만을 나타낸 말이다. 오히려 너무 알기 때문에 

오히려 무력하게 되 는  것 도  현 실이다. 대 중 은  무 식 하 다 . 그러므로 우  

매 한  일면을 지니고 있다. 그 러 나  바 로  그  무식함이 저들의 중추신경 

이 건전한 이유일 수 도  있다. 그 러 므 로  ‘우 둔 한  것이 범을 잡 는 다 ’는  

격언처럼 우 둔 한  저들은 합리적 계산법을 비웃는 기적 같은 사건을 

일으킬 수  있었던 것이다.

3. 소 리 를  지 르 는  돌이 되 는  민 중

성서의 복음서 중에 예수의 수난사는 중추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 

다 . 그런데 그  서 술  속에 무리 (ochlos)의 거 동 은  묘하게 반영되어 있 

다 .

예수를 처형시까지 이끄는 그  무대에 나 타 난  것 은  유 다  종교지도 

자 와  로마의 권력자이다. 이들은 모 두  그  무리의 소리에 의존한다. 

그  무리는 무명의 무 리 이 다 . 그 들 을  이끄는 지도자도 나 타 나  있지 않 

다 . 그런데 저 들 은  일제히 같 은  소 리 를  지른다.

예수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이 무 리 는  손에 손에 종 려 나 무  가지 

를  꺾어 들고 “호 산 나 ”를  부르며 어린 나 귀 를  타 고  들어오는 초라한 

예수를 ‘ 왕 중의 왕 ’으 로  환 영한다. 무얼 안 다 고 ? 그러기에 유 다  종  

교 지 도 자들은 그들의 우매함을 한 탄 한 다 . 그 러 나  이에 대해서 예수 

는  저들이 가만있으면 저 돌들이 소리를 지 를  것이라고 응 수한다.

이 말은 ‘무리의 소 리 ’，‘ 민 심 ’에 대한 최대의 경의를 나타낸 말이 

다 . 돌 ! 입 못  가진 돌 ! 그 것 은  자기 뜻 을  논 리적으로 진 술  못하는 

무리와 같다. 그 러 나  제 은  저 돌들의 ‘마 음 ’을  대 신 했 다 . 저들의


